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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주요�뉴스:�이란, 미국에 새로운 종전 협상안 제시.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확실�   

   ○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, 워시에 대한 연준 의장 인준안 표결에 나설 예정  

   ○ ECB, 기업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 상승.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는 하락    

   ○ Moody’s, 중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. 중국 3월 공업부문 이익은 전년동월비 급증  

■�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중동전쟁 협상의 교착 상태 지속 등이 영향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4bp]

   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빅테크 실적 기대 고조 등으로 상승
            유로 Stoxx600지수는 ECB·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경계감 등으로 0.3% 하락

   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관망 분위기 속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등으로 소폭 하락
           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약보합 

   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 
           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4bp 상승

       ※ 뉴욕 1M NDF 종가 1473.3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4.6원, 0.14% 상승). 한국 CDS 약보합

4/27일 4/24일 전일대비 4/27일 4/24일 전일대비

  
주가

 미국 7,173.9 7,165.1 +0.12%   

국채
금리
10y

미국 4.34% 4.30% +4bp

 유럽 608.84  610.65 -0.30%   
독일 3.03% 2.99% +4bp

 중국 4,086.3  4,079.9 +0.16%   
영국 4.97% 4.91% +6bp

 일본 60,537  59,716 +1.38%
   CDS  

 5y
 

한국 29bp 29bp -0bp

 한국 6,615.0  6,475.6 +2.15% 중국 44bp 45bp -1bp

환율 

달러지수 98.48  98.53 -0.05%   
위험
지표 

EMBI+ -　 258 -　
  

유로화 1.1721  1.1722 -0.01% VIX 18.02 18.71 -3.69%
  

엔화 159.42  159.38 -0.03%

원자재

WTI유 96.37  94.40 +2.09%
  

위안화 6.8266  6.8320 +0.08% 구리 602.1 602.7 -0.10%

  
원화 1,472.5  1,484.5 +0.81% 금 4,682.1  4,709.5 -0.58%

주: 주가는�미국� S&P 500, 유럽� Stoxx 600, 중국�상해종합, 일본�닛케이225, 한국�Kospi. NDF 환율�변화는�스왑포인트�
감안한�전일�현물환�종가�대비. 환율은�달러화�대비�통화가치 등락(+/-는�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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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의�포커스

n 이란,�미국에�새로운�종전�협상안�제시.�미국의�수용�여부는�불확실�

� � �○ 악시오스는� 이란이� 미국에� ‘단계적� 타결안’을� 새롭게� 제안했다고� 보도.�

구체적으로� 양국은� 첨예하게� 대립하는� 핵� 문제는� 일단� 뒤로� 미루고,� 호르무즈�

봉쇄� 해제� 등� 실행� 가능한� 부분부터� 교착� 상태를� 타개하자는� 내용이� 주요�

골자.� 이는� 현재� 교착� 상태인� 협상의� 물꼬를� 트는� 동시에,� 핵� 프로그램�

협상을�둘러싼�이란�내부의�반발을�우회하기�위한�의도로�추정

� � �○ 시장에서는� 이란이� 자국에� 대한� 해상� 봉쇄를� 풀지� 않으면� 협상이� 어렵다는�

기존� 입장에서� 한� 발� 물러난� 것으로� 평가.� 루비오� 국무장관은� 폭스뉴스와의�

인터뷰에서� ‘합의에는�핵무기�개발을�멈춘다는�조건이�반드시�있어야�한다’면서�

사실상� 제안을� 거부.� 다만� 이후에� 백악관의� 래빗� 대변인은� 전쟁을� 끝내고�

호르무즈�해협을�다시�개방하자는�이란의�제안을�논의하고�있다고�발표�

� � �○ 시장에서는� 미국� 측이� 가장� 우선하는� 것은� 핵� 프로그램의� 중단이며,� 이를�

감안한다면� 트럼프� 정부가� 이에� 동의할� 가능성은� 높지� 않다고� 평가(reuters).�

이란의� 아라그치� 외무장관은� 종전� 협상이� 결렬된� 것은� 미국� 측의� 과도한�

요구와�잘못된�전략�때문이라고�지적.�다만�미국과의�종전�협상을�다시�응할지�

검토하고�있다고�밝혔으며,�이는� 2차�협상�가능성을�열어둔�것으로�해석

� � �○ 현재� 이란은� 종전� 협상이� 별� 진전이� 없는� 가운데,� 주요� 우방인� 러시아와� 대응�

방안을� 논의하는� 등� 유리한� 국면� 조성을� 위해� 외교전을� 강화하는� 상황.� 한편,�

주요� 언론은� 이란� 석유� 400만배럴을� 실은� 유조선이� 미군의� 봉쇄를� 뚫고�

호르무즈�해협을�통과했다고�보도.�

글로벌�동향�및�이슈

n 미국�상원�은행위원회,� 워시에�대한�연준�의장�인준안�표결에�나설�예정

� � �○ 은행위원회는� 29일� 워시� 지명자에� 대한� 인준안을� 전체� 상원에� 넘길지� 여부를�

결정.� 이번� 표결로� 파월� 의장의� 임기� 종료일인� 5/15일� 이전에� 워시� 지명자가�

차기� 의장으로� 취임하고,� 6월� FOMC를� 주재할� 가능성도� 증가.� 현재� 공화당은�

은행위원회와� 상원에서� 모두� 다수당의� 지위를� 확보.� 한편,� 의회예산국은�

관세정책�변화로�향후� 10년�연방�재정적자가� 1.1조달러�늘어날�수�있다고�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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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유명�투자가�달리오,�금리인하�불필요.�Goldman� Sachs는� 4/4분기�유가�전망�상향

� � �○ 헤지펀드� Bridgewater� Associates의� 레이� 달리오� 설립자는� 인플레이션� 등을�

감안할� 경우� 금리를� 인하해서는� 안� 된다고� 강조.� 특히� 6월� FOMC에서� 금리를�

내릴�경우�연준의�독립성에�대한�의구심이�증폭될�수�있다고�지적

� � �○ Goldman� Sachs는� 4/4분기�배럴당�브렌트유�가격�전망을�상향(80달러→90달러)하고,�

중동� 산유국� 생산� 차질이� 예상보다� 길어질� 수� 있다는� 점을� 반영했다고� 설명.� 다만�

최악의�시나리오가�전개될�경우�배럴당�120달러까지�상승할�수�있다고�경고

n ECB,� 기업의�단기�인플레이션�전망�상승.�독일� 5월� GfK�소비자신뢰는�하락

� � �○ ECB의� 설문조사에� 따르면,� 기업들은� 중동전쟁� 영향으로� 단기적� 측면에서�

인플레이션이� 큰� 폭� 상승할� 것으로� 전망.� 다만,� 장기적으로는� 인플레이션이�

안정될� 것으로� 예상.� 한편,� 독일� 5월� GfK� 소비자신뢰는� ­33.3을� 기록,�

전월(-28.1)� 대비� 하락.� 시장에서는� 중동전쟁으로� 인한� 인플레이션� 가속화� 및�

그에�따른�소득�감소�가능성�등이�이번�결과에�반영된�것으로�분석

n Moody’s,� 중국�신용등급�전망�상향.�중국� 3월�공업부문�이익은�전년동월비�급증

� � �○ Moody’s는� 중국의� 신용등급� 전망을� ‘부정적’에서� ‘안정적’으로� 상향하고,� 중국의�

경제� 및� 재정� 건전성이� 국내� 문제� 뿐� 아니라� 무역� 및� 지정학적� 도전에도�

흔들리지�않을�수�있다는�평가를�반영한�것이라고�설명

� � �○ 한편,� 5월� 공업부문�이익은� 전년동월비� 15.8%� 큰� 폭� 늘어� 1~2월(15.2%)�대비�

증가세�강화.� 다만�산업별�기준으로�컴퓨터·통신·전자장비�부문은� 120%�증가한�

반면�비금속�광물�및�자동차�부문은�오히려�감소하는�등�양극화�현상�심화

n 일본�다카이치�총리,�현�상황에서�추경�예산�필요�없으나�유연하게�대응할�방침

� � �○ 다카이치� 총리는� 추경� 예산을� 준비할� 필요성은� 느끼지� 못하지만,� 중동정세가�

미치는� 영향을� 고려하여� 유연하게� 대응할� 것이라고� 발언.� 일부� 품목은� 사용을�

줄여야하지만,�경제�활동�자체를�멈추지�않도록�노력해야�한다고�강조

주요�경제지표

n 주요�경제�이벤트(4/28일�현지시각�기준)�

� � �○� 미국� 4월�컨퍼런스보드�소비자신뢰,� 2월� FHFA� 주택가격지수�

� � �○� ECB� 라가르드�총재�발언,� 일본은행�금융정책결정회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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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시각�및�외신평가

n 중동전쟁�교착�국면,�미국의�국력을�소진하고�전략�재조정을�제약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The� Iran�war�may� become� a� ‘Phoney� Sitzkrieg’)� �

� � �○� 중동전쟁은�충돌은�제한적이지만�긴장이�유지되는� ‘가짜�전쟁(sitzkrieg)’� 국면�진입.�

종전� 합의가� 쉽지� 않은� 가운데� 미국·이스라엘과� 이란은� 불안정한� 휴전에�

의존하여�언제든� 충돌이� 재개될� 위험이� 상존.� 이러한� 전개는� 더� 큰� 피해와� 유가�

급등을�초래할�수�있는�전면전보다�낫지만,�여전히�상당한�비용과�위험을�수반

� � �○� 또한� 이는�미국의�국가안보�전략에�차질을�주고,� 패트리어트�미사일�등�군사자원�

소진으로�對中·對러� 대응� 능력이� 약화.� 전쟁이� 종료되거나�전략적� 철수가� 이루어�

졌다면� 보다� 중요한� 對中� 경쟁에� 집중할� 수� 있었겠지만,� ‘가짜� 전쟁’� 상태는� 이를�

어렵게�하고,�글로벌�경기둔화·동맹국�이탈·미국�고립�등을�심화시킬�우려

n 미국�주가의�상승,�AI�붐과�함께�종전�기대에�따른�위험선호�확산에�기인�­�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This� rally� runs� deep)

� � � ○� 최근� 미국� 주가는� 기록적인� 상승세를� 지속.� 하지만,� 7대� 기술기업(하이퍼스케일러)은�

수익률�측면에서�상위� 30위�이내가�전무.� 오히려�반도체�및�네트워크�장비�기업이�

상위� 15개를� 독차지.� 이에� 이번� 주가� 상승은� AI� 부문에서� 특히� 데이터센터�

하드웨어에�대한�투자�급증이�반영된�결과�

� � � ○� 아울러� 3월�말부터�에너지·방산·경기방어주�매도가�증가하는�등�종전을�암시하는�

주가�움직임이�발생.�채권시장의�경우�내재�변동성이�하락.�이에,�이번�상승의�배경은�

AI�하드웨어�투자,�실적�호조�및�종전�기대에�의한�위험�선호�강화로�해석�가능

n 아시아�증시,�AI�붐이�중동전쟁�공포�잠재우며�상반된�전망�속�양극화�심화�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AI� Boom�Drowns�Out�War� Fears� to� Fuel� Asia’s�Great�Market�Divide)

� � � ○� 아시아� 경제는� 중동전쟁發� 에너지� 가격� 급등으로� 심각한� 타격이� 예상되었으나,�

북아시아� 일부� 국가는� AI� 붐으로� 인한� 반도체� 수요� 급증� 등으로� 지정학적�위험이�

일부�상쇄.�이에�북아시아�주가는�전쟁�이후�하락�폭을�거의�만회(Taiex� 지수� 10%↑,�

Kospi�지수�약� 4%↑)했으나,�다른�지역(인도와�동남아시아�등)은�회복이�되지�않는�상황

� � � ○� 이러한� 양극화� 현상은� 외환시장에서도� 발생(에너지� 충격에� 취약한� 한국의� 원화는� 예외).�

이는� 에너지� 충격� 노출도,� 재정� 상황,� AI� 붐� 등이� 주요� 원인으로� 작용(Nomura).�

한편,� 중국의�경우�친환경�분야�우위�선점으로�고유가�충격을�일부�완화하며�여타�

주요국�대비�주식·채권·외환�부문에서�뛰어난�회복력을�입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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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Meta의�Manus�인수�실패,�美中�간�자금이동의� ‘회색지대’�쇠퇴�시사�­� 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Meta’s� Chinese� stumble� suggests� a� declining� tolerance� for� shades� of� grey)

� � � ○� 다수의� 중국� 기술기업은� 오랫동안� 교묘하게� 당국의� 규제를� 피해� 미국에서�

자본을�조달.� ‘싱가포르�워싱’(Singapore-washing,�당국의�규제�회피를�위한�기업의�싱가포르�

이전)과� ‘가변이익실체’(VIE,� 실제� 운영은� 중국� 법인이� 하지만,� 실질적인� 경영� 및� 이익은� 계약을�

통해�해외�지주회사로�이전)�등이�양국�간�자금이동에서� ‘회색지대’를�형성.�이는�중국�

내�기술인재가�풍부하지만�자금력은�미국에�의존하기�때문

� � � ○� 이러한� 가운데� 중국� 당국은� 법적� 문제가� 없음에도� 기술유출� 가능성을� 이유로� �

Meta의� Manus� 인수를�불허.� 미국은� 이전부터�중국기업�대상� 고성능�반도체칩�

수출을� 금지.� 이러한� 현상은� 이전과는� 다른� 새로운� 국면이지만,� 오히려�

시대적� 흐름에는� 부합.� 아울러� 양국에게� AI를� 활용한� 군비경쟁이� 특별한�

제재�없이�계속되도록�허용해야�한다는�명분을�제공

n 주요�중앙은행,� ˋ22년�물가�급등�사례�불구�금리�결정에�신중한�입장�­�Financial�Times
� � � (Top� central� banks� gamble� they� have� time� on� inflation� risks)

n 미국의�주가�상승,�중동전쟁發�주요�기업�타격�미미�등으로�지속될�가능성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US� Stocks�Will� Keep� Ignoring� the� Iran�War)

n 미국�빅테크의�인력�감축,�핵심�인재�이탈·데이터센터�건설�반대�등을�초래할�우려�­�WSJ

� � � (The�AI� Splurge� Is� Costing� Big� Tech� Its�Workforce)

n 미국과�유럽,�안보·군사적�필요성�등으로�불만�속�불안정한�동맹�유지�­�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Are� Europe� and�America� headed� for� divorce?)

n 연준�파월�의장의�이사회�잔류�여부,�독립성�유지의�분수령이�될�소지� ­�WSJ

� � � (Fed�Chair� Powell� Confronts� His� Final� Big�Decision:� Stay� or�G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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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시장�주요�지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

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

S&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：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：Bloomberg

VIX 및 EMBI+ 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：Bloomberg


